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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주여! 언제까지 나를, 영영 잊으시렵니까? ◯ 언제까지 나
를 외면하시렵니까?
2 밤낮없이 쓰라린 이 마음, 이 아픔을 언제까지 견뎌야 합
니까? ◯ 언제까지 원수들이 우쭐대는 꼴을 봐야 합니까?
3 주, 나의 하느님, 굽어 살피시고 대답해 주소서. ◯ 죽음
의 잠, 자지 않도록 이 눈에 빛을 주소서.
4 원수들이 이겼다고 뽐을 내며, ◯ 적들은 기뻐하며 날뛸 
것입니다.
5 나는 주님의 사랑만을 믿습니다. ◯ 이 몸 건져 주실 줄 
믿고 기뻐합니다.
6 온갖 은혜 베푸셨으니 ◯ 주님께 찬미드리리이다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
리고 영원히, 아멘 

 14 편
1 어리석은 자들, 제 속으로 이르기를 ◯ ‘하느님은 어디 있
느냐?’말들 하면서.

✤ 썩은 일, 추한 일에 모두 빠져서 ◯ 착한 일 하는 사람 
하나 없구나.
2 주여,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: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 
있는지 ◯ 하느님 찾는 자 혹시라도 있는지 두루 살피지만
3 모두들 딴 길 찾아 벗어나서: 한결같이 썩은 일에 마음 모
두어 ◯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.
4 언제나 깨달으랴. 저 악한들, ◯ 떡 먹듯 내 백성 집어 삼
키며, 주님은 부르지도 않는구나.
5 하느님께서 옳게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니 ◯ 저자들은 
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.
6 비천한 이들 생각을, 너희가 비웃지만 ◯ 주께서 그들을 
감싸 주신다.
7 이스라엘의 구원은 시온에서 오리니: 잡혀 간 당신 백성을 
주께서 데려 오실 때, ◯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
쁘리라.
◉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◯ 처음과 같이 지금

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

 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,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
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, 세상에 있는 자
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, 끝까지 사랑하셨다. 저녁을 
먹을 때에,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 
속에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. 예수께서는, 
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
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
고,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, 겉옷을 벗고, 수건을 가
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.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, 
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,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.  
 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. 이 때에 베드로가 예수
께 말하였다. "주님,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?"
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"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
가 알지 못하나,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." 베드로가 다
시 예수께 말하였다. "아닙니다.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
못하십니다."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"내가 너를 씻
기지 아니하면,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." 그러자 시몬 베
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. "주님, 내 발뿐만이 아니
라,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." 예수께서 그에게 말
씀하셨다. "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, 발 밖
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. 너희는 깨끗하다. 그러나, 다 
그런 것은 아니다."

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. 그러
므로 "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" 하고 말씀하신 것
이다.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, 옷을 입으
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,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내가 
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?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
님이라고 부르는데, 그것은 옳은 말이다. 내가 사실로 그
러하다.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, 
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. 내가 너희에게 
한 것과 같이,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, 내가 본을 보여 준 
것이다.
 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종이 주인보
다 높지 않으며,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
않다.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, 복이 있다. 나는 
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. 나는 내가 택
한 사람들을 안다. 그러나 '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
하였다'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. 내가 그 일이 
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, 그 일이 일어
날 때에, 너희로 하여금 '내가 곧 나'임을 믿게 하려는 것
이다.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내가 보
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, 
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
다." 
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
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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